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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(사 , 코리아연구원 원장·인 ) : 늘 담 는   진행하겠다. 첫 째 재 한 도  

격,  째는  망,  째는 그 과 에  우리는 어떻게 해  하는지 해 에 해 다.  한 도 

 상 . 다 하게 진단하고 다. 비 주 도 고, 상에 한 가능  등  믿는 사람도 다. 계도 마

가지  다 한 견들  엇갈리는 것 같다.  재  한 도 에 해  말해보 . 핵  계 등에 

어 재 수 에 한 진단  필 하지  생각한다.

 수( 리 연 원) : 지  20  동  핵 가 한 도  한  슈 다. 한  복했다. 그 

 복 는 걸 보  가 생해도 격  진단할 수 고 해결  망할 수 었다. 여도 복

는 라  그것  할 수 에 식 느 는 도가 낮  수 었다. 상   심각하다고 할 수

도 었고. 그런  지   에 , 과거엔 -타 - -합 택- 행과 - 견  탄-  항 , 

 고 -미 -타  하는 게 복 다. 

 그런  지  여   어났다. 과연 런 동 한  복 지 는 상 어   어 워지고 다. 

지  특징  한  신들  핵 능  포하  우리  도 지 핵  갖고 다고 하  거 에 해 한  

미  크게 하지 는 식 다.   다리는 략, 미  략  내 등  한  핵 능  과시

해도 한미  하지 다.  게 2010  해커 사에게 우라늄  시  보여주고, 그걸 하

는 언  계  하고 핵실험 했다.  상  험스러운 는 한  꾸 드는 게 신들  능  하  

한  연 에  에 우리가   식  느  수 다. 

  과거  달리 런 상 ,  고 는 걸 억 할 경   갖춰  다. 주변 6개    에 

다. 미  동 시 태평 보  청  진행 다. 누 가 지고   해결할 사람  없고, 실

 도  다. 한  가 보  공식 집할 수 없는 상 다. 그래   고   걸 억

할 시스  갖춰지지 다. 한도 마 가지라고 심스럽게 한다. 과거  체 는   뽑

 한  들 들 고 꼬리 내 다고 하  다시  집에 꽂  수 는 통  었다 ,  체

는 말  들어  고 시 고 그걸 다시 수습할 능  는지 다. 러한 상  맞  재  

고 , 지 시키고 다.

 연 : 재 가 과거  다  . 별  보  과거엔 - 상- - - 상 복 는 , 근에는 

상  생략   계  순  고 폭 는 과 에   달라지고 다.  째는  리  할 수 

는 경  다. 한 내  원 도 다. 런 원에  보  재  과거보다는 심각한 수  

평가할 수 겠다.

 건(연 ): 근본  동 한다.  생각 는 지  5 간 것도  한 것  결과가 타  것  닌가

싶다. 미  략  내, 우린 비핵개  3 라고 했지만 근본   가지  격  한   변  

다. 그게 지지  것도  하는 략, doing nothing strategy 다. 그러다보니 한   

 많  할 수 에 없었다. 에  었는  쪽에   없 니  게 갈 수 에 없었  것 다. 

지  5 간 한미   결과가 실 든 공 든 간에 하  타  것 다.

  째는 지  재 격, 한   핵실험  했다는 것 체가 큰 다. 한 건  보 란 

에 어  본질  ‘ 보 마’   상태  진행 고 다는 것 다. 한   어  도  하

는 행동 라고 했지만 우리에겐 공 다. 우리 역시도 키 리 브는 스 에  것 고, 여러 들  한 

공  가 한 어  훈 라고 할지라도 한에게는 상당  공  보 다. 엔 재 하에 미  공격  

략가들 다 들어  상태다.  보 마가 운 게, 통하  는 ,  해   돌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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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 할 수 다. 그런  지   재, 지도  재 도 지만 걸 러가게  는 식  보

마  원  는 쟁  돌  가지 하는 우 가 든다. 

  하  미  동 시  귀   비감 과 별개  략  우  는 것  래도 한  략  

가 가  라간다는 뜻 다.  곳  강하게 해   견 하고 한도 억 한다는 것 다. 미  동 시  

재진  -개  미  동 시  한 도 지 다고 보는 - 한  도  게 당 해주고 

다.  어 다. 지  5 간 것도  한   결과에 해 보 마가 심 는   통  

없  만 라보고 다. 그리고 런 것들  미  동 시  재진  당 하는 상 다.

 연  : 사실 에   한 상  같다.  마라는 게 한 편  보   핵 산에 해 다  

주변 들만큼 도 상당한 우  갖고 다.  다  한편  보  그 과 에  한 도 가 심 고 사  

   한미 사동맹  한 도에 진 하게 다.  것   략과 돌하는 상  생한다. 

그 사 에   핵  는 한 도 에 해  고심 많  하고  것 다.

 (동 여 ) :    것 다. 본  변하지 다.  변했냐는 가 미 에 도 

는  릭 원 다.  는 그 다. 건  변수가 강하  에 한  갖고 는 지 학  

가 ,  시할 수 없다. 는 미 과   계.    사 에  에 해결  없다. 진퇴

다. 그럼 마는 해결  없 니  리할 수 에 없다. 한  득하고, 미 에는 ‘우리가  다 하겠다’ 

도  스쳐 보 는 게 닌가.

  그런  한    해  드라  는다 ,  비공식   행사하지 . 게 

었다. 지  원 공  었다는 보도도 는 , 런 식  비공식   행사할 것.  꿔 생각해보 ,  

에  생각해보  가  한 가는 다. 한 에  가   시 리 는 미 계 상 지만, 

 시 리 는 마  한  리는 것 다. 런 상 에  한  택할 수 는 것  없   고

시  에게  가  얻어내는 것 다. 1990   한  벼랑  술  사하  직  계  

보  한  운한 게 었다. 에도 그런 도가 동하는 게 닐  생각 다.

 연  : 근  재 상  보  립 고 보리 체  행 과 에   과거  다 게 움직 는 도 

다. 그럼에도  사는 는  에 어 략  해가  에 그  어 지  것

다, 재 상 에  생하는 여러 가지 움직 과 , 략  해  고 해  한다는 뜻 같다. 여 지 보  

체    진단  비슷하다. 그 다   어떻게 . 특  사람들  과거  달리  해하는 것 같

다. 사훈   4월말 지  어 다. 그런 과 에  우  돌 가능  어떻게 보 .

 수 : 우  돌 가능  가 고   항상 는 것 다. ‘ 포가   진다’는 담  

다.  고  도하지 도 돌  어  수 다. 고  돌  도  가능 도  다. 어

지 는 상  계  가고  에 런 상 에  고  돌도 상할 수 다. 한 에  보   

고 시 , 그동   복에  탈피한 상 다. 과거  같  식  신들  도  시킬 수 없다고 생

각할 것 다. 그럼 고  도 도 가능하다. 

 

  경우 한  과 , 신들 도  상징  각시키는 향  질 것 다. 크게  가지가 

다. 첫째는 해5도다. 상 하게 리한   에  어떻게든 공격  행동   

취  보여  수 다.  수 라  NLL  어 는 포 사격  다. 그럴 경우 해5도는 미 여러  

 복  곳 에 우리  에 도 어   도 든 것  그   수 없다. 지  돌 가능

도 얼마든지 다. 내 과도 어  니 , 지 게 리할 수 다는 단도 다.  째는 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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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 포에 라 1953  7월 27   상태  돌 가는 것 다. 에  어  행동  하 라도 

 게 니라고 내 우  해 지  언 했다고 본다. 그럼 그 상태에  할 수 는 건,  민  

 능 단 다. 그 다  사 계 과 비 지  에  사   시 하는 것 다.  

한 능  , 사 계  하는 것 다.  동해상 거리 미사  사 가능  다. 여  지 할 

것, 지 지 한  미사  사한 건, 미사  능 공 가능한 거리  사한 것 었다. 그런  한  진

짜 미사  사한  었다. 2006  7월 5 다. 단거리 6~7 , 거리 사했는  거리가 40 도 가

다 락해  실  평가 었다. 그런  에 미  보  하  실 한 것  니라고 평가했다. 당시 

 사한 건, 원격 사 시험 었다. 그래  공했다고 한 것 다. 

 에 한  다시 한  거리 사할 가능  하다. 능 시험, 원격 사 스트 등. 런 것  한  

 상태   시키고, 미 과 본에  행사한다.  사 , 특  미 에게 평  체

결할 필  시키는 것 다. 런 상 에  우  돌에 해 고  도 도  가능한 상 라고 본

다.

 연  : 한  공격  행동   직 고 강도가  태  타 다고 상하  한미  그걸 상보다

는 억지  강  할 수 에 없는 상 다. 억지  강 가 과연  상  리할 수 . 한 도에 미 는 

향  엇 가.

 건 : , 보 라는 것 우리가  리 못하고 다고 생각한다.  들어    에  

리   가지  해  한다. 첫 째는 억지  강 ,  째는 민  심시  한다. 첫째는 미 어가 많

진 탓도 지만  실체보다 사 가 많  커진  진다고 생각한다. 우 란 것   꽃  크게 

는 건 , 쪽  어  행태하든 우리는 할 수 에 없는 다. 도  실  어  한다. 함

든 연평도든  상  지  지  단하여 크게 해  한다. 어  태든 비슷한 직 리  공 하

는 곳들 리 돌하  어 다. 

 

 그럴수  한  시지   보내  한다. 특  우리는 민주주  가니   니 티브, 억지  강 , 

내  시  하는 상 에  한편  할 수 다는 여지  한다. 근  한 도 신뢰프 스. 

근본  우리가 니 티브  하는 다.  하  우리가 하겠다는 재는 상당   다. 

게   건 지 상태에  가 없  다. 한 쪽    어  하는 것 다. 그 상 에  사실

상  핵 는 미사  능  강 할 수 에 없고, 우리도 러다가 큰 수  당하지 느냐. 

 

  지  5  동  한   가능한 마 같  재  프  었다. 가 도  지원  한다고 하니...  

스스 가 보  강 할 수 는 거지만,  상 에  비상 가 없다. B-52가 한 4시간 다는  그쪽( )

 당연   느 다. 주 에  는   상공에 다는 것 닌가. 어 든 든 것   

피해 는 한민 다.  균 만큼 피해 균 도 하다. 평 에 어지는 포탄 한 과 울에 어지는 

포탄 한  , 사  는 우리가  심하다.  상 에  피해 하  우리가  리 해  하

는 , 같  수  게  랑 하  우리가  큰 피해다.

 연 : 한 건 가  보여  사람들   해한다. 과거 사  보  미  직  움직   다. 

그런  미 도 움직   필 하니   본다.  과거에 새 운 상  시 할 수 는 경 , 극

 재  실타래  다시  수 는  경  만들었는 , 지  어 가?

 :  원   복한다. 6  니 6  는 게 다고,  통한 평  해결하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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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계  한다. 한  한 도 비핵 , 지는 과 평 .   사 에  원   계  견지하는 것 

같다. 

 연 : 새    들, 쯔 원,  .  라 들  과거  비 해보   다 빙

는 핵 해결과 에 도  극  재했고, 에도 직  특사  가    어 운 상  해결한 경험  

었다. 쯔는 래도 미  강 하는   다. 사  변 가  에 미  향

?

  :   미 과  계  시하는 략 , 한쪽  통  순망 한 계 시하는 가 다. 

 미 계 지니  략  리가 커지는 것 니냐는 보도 다. 가 볼  그건 수   다. 

에 는 여  통  리가 건하다.   민들  사    보  여  한  어  

우리가 포 하   다는 리가 강하다. 하는 사람들도 지만. 런 통  리가 과연 한 순간에 없어지

겠는가.

 건 : 어 든 3  에  보  시진핑에게는 새는 다. 10  동  비해   는  그 에 

한  핵실험  해 리니, 는 내  해  하는  계  한  라  결  는 가라는, 

사   담스럽지 겠 . 엔 재 통과시 주고, 공식 든 비공식 든 한에 시그  보내는 게 

과 다 게 지 ?

 수 : 그런  과거에 보 , 후진타  등 할  에  한 어떻게 평가할지 란  많 다. 시진핑 체 도 

등 하 마  핵실험 하니  감 에 할 것 다.   지  10 간 어떻게 한  평가, 했는지에 

할 것 다. 그 연 상에  지 .  에  주 하는 건, 2006 에 한  1  핵실험 했   1718 결

에 도 여했다. 에 료 보니   그   강경하게  했다. 결 에도 가하 , 

가  역할하  했다. 그런  2006  12월 가 간 거 결과 민주당   시 는  라

크에  집 할 필  어  한과 계 평  해결하는 향   맞  한과 , 2.13합  

택했다. 걸 본  에  미 과  계 에  ‘순망 한’ 라는 해 계가 는 도 가 역할 

에 결 에 동 했 니 미  신들 해 에 2.13합  했다. 그래  도 결    엇 지

 지지  싶다. 

  :    가지다. 미 계,  하다. 수  3  1  는 미시  없   

험하다.  한 도, 지 학   고 하   핵심 다.  에도 에  미   

미사 , 핵 에 래스  MD 한다니   가 ‘그 게   다, 사태  뿐 고  타

 어 ’ 한다고 했다. 런 게 통  다.  사 에   말 한  해  드라  는다  

 생각에는 개 해  극단 는 한   체해   울 수도 는 시 리 가 다. 19

말에도 그런 략  었고. 그것보다는 미 과 공동통 하는 것도 가능하다. 그러  지   그런 상 지 가

지 고, 계  상  리하  라는 습 같다.

 연  : 그러니  도 골 가 매우 픈 것 다.  고 는 고민  우리가 극 공 할 필 도 다. 

   공감 에 하여, 핵  해결 할 가능  볼 수  것 다. 미  어 가? 

마 2 가 1 는 다  것 란 망  다.

 건 : 미 에 는 한  계  게 행동해  한다. 란과 연결  다. 한과 란  량한 행

동 , 랍,  스라엘  하다고 하는 거  다. 산 에  보  헤 볼라 들  



       제39회 코리아포럼(전문가좌담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.knsi.org

         2013/ 3/ 22/ 6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새로운코리아구상 한연구원

쏘는 미사  드  한 다. 미  런 행동  스라엘, 랍  한 고리다. 랍에 쟁 

  한에 신경  쓴 는, 동과 한  연결 었다고 식하는 그들 에 는 쪽에   는 

것  그들  식  당 해주  다. 

 

 미  개  하는 게 한 도 하다. 우리 에 는 하 도 하다. 단순  민 공  런 것보다 한

도가 강   비해 만 하는, 역  우리가 그 마 한 도 계가 지  할 수 는 행보, 공

간 어지는  우리 체도 미 , , 가, 런 식  만 본다.  고리 어지  보

마 상  에  강   하고, 그들 행동에 한 도 가 지우지  수 다. 어 다.  생각에 미  강

하게 돌  것 다. 미  럽에는 신  지 다. 는 돌  미  돈  없다.  지갑  돌

 릭  강해질 수 에 없는 상 . 그래  해 많  계산 가  것 다. 지  에  19  8

억 계    고, 50% 도 주한미  비 담 도  수 다. 

  

  한 게 다들 체 탈  쓴다. 울 사는 사람  마  한  고 시 고 사는 사람 럼 강경하게 말한

다.  억지하  해 강경한 시지  어  하지만 타격 란  쓴다. 미  그 게 말할 수 지만, 

우리는 울에 살  그 게 할 수 싶다. 신 하게 해 한다. 미  강경 시지는 지리 , 경  

해 지만 우리는 다 다.

  : 엊그  시진핑 주 과 근  통  통 했다. 보도에  시진핑  한 도 평  필 하다고 했는

, 신 에 는 한  도 주겠다고 보도 다. ‘  한  도 다’는 식  공개했다는 사도 다.  

그 게 말한  없다. (    료 어주 ) ‘한 도, 한  동포고  해  합  해  

한 하겠다, 한 도 과 평 는 한 에도 고 에도 다. 해 계  공통  다’ 게 

말했다. 한 도 주변 강 에  가  해 계가 한 과 하는 곳  다. 한 도 과 평 라는 에

 그 다. 그래  ,   한 계 가 워지는 걸 보고 미  ‘ 망 한 들’. 그런  한 도 

과 평 는 틀린 말 니지 냐. 우  .  도 향  하  겠다. 도 극  해주

겠다고 하니  극  했  겠다.

 연  : 해  색해보 .  리 에 한 감 는 것 같다.  가지  시지도 고, 그

런 에  미    말하는 사람도 다. 한 에  볼  ‘미  해  ’가 시 ?

 수: . 늘  재 는 게,  수는  체 가 마라고 하고 건 수는 한  보

마라고 했다. 그런  미 도 마 가지다. 도는 다 지만 마에 여 다. 그걸 보여주는 게 3  핵실험 

후 마가 “핵실험, 미  보에 다”는 말   다. 핵  고 미  가  염 하는 것  그걸 

동에 수 하거    경량 해  미 본  하는 것 다. 2011  1월 19  미  상 담에  마

가 후진타 한  ‘미  본 에 한  ’ 라고 했다. 그래  미    했다. 그 후 2  동  

핵 실험,   거리  사. 한   강 가 었다. 미  핵 능  강해지는 것 규탄하고 산 

막 하지만, 본   어떻게 해결할지에 한 마에 빠 다.  리, 지    상 에  그 마 

미   통틀어 가  고 평  해결해  한다는 사람 다.

 

 마 리 원에  강경 , 핵우산  쓰 도 시지  것  생각한다.  리 , 한미 상

담  미  것 다.  마 하는 계  만들어  한다.   에 , 그 라  시민사  상  하는 

공공 가 시 고 는  한   말 못한다. 미  사람들 볼 , 핵실험하고 하고 러  드맨 

리고 는 건 공공 가 니라 한   것 다. 한도 미 에  시지 다      

해   릴 수 다. 미 도   한계,  여 ,     고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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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큼  리가 쉽게 할 수는 없  것 다. 특  하원  워  강경하다. 여러  재  만들고 다. 런 상  

 한  도 라  한다.

 연 : 그게 하다. 한 , 미 , 도  원  마가 는 것 다. 그게 내  계 

에 쉽게 움직  수 없는 도 다. 사실 원  한  공한   다.  해  색할  한

 미  에  필 한 라는 게 ‘ ’라고 하지만, 한   해  한다. 말   거 고, 

 수 도 도  지 고 는 게 닌가하는 생각  든다. 그런 걸 고 해  근   신뢰 프 스에 

질 빚어지지 겠냐는 망도 많다.  는 어떻게 해 할 ?

 건 : 새 . 보 트 타워뿐 니라  트 타워도 한 것 닌가 싶다. 민과  간 신뢰 어

 민  지지한다. 그럼에도  가 해  습  그리 지 다고 본다. 계  ‘신뢰’란 키워드  사 한

다. 통  도 취   ‘ 거 진  도  지원하지 겠냐’   열어  건 다.  시지 계

 보내는 거다. 근   트에  극단  핵 , 한에 강  말하는 들에 한  트 도 

필 하다. 한  볼  어  시지 들여  하는가에 마 다. 어 든 여 진, 미  산과도 

 계  태평 사 에  쪽  들어  것 다. 산  타내  해  태평 사 가  곳 보가 시

하다는 걸 계  보여  하  다.  그런 에  한민  같  들  거리지 말고, 도 하고 한

에 해  지  신뢰에 한 시지 보여주는 게  수 는  닐  싶다. 

 

  가  보다 못  가 없다. 워  닥 어    산 없다. 스에  시 하  플러스

 것 다. 한   생각해볼 것  런 보 에  누가 수  하는 다. 는 한 라고 본다. 그래

 한 상 다. 한 내 에 도 강경  하는  닐 .  한다고 해도 건 사실상 강

한 다. 지  5 간 결과  우리는 한 내에 실질  워가 누 에게 는지  도다. 그래  계  

해  한다. 한 사고 났   에 해  ‘누가 그랬냐’고 어볼 수는 어  한다.

 연  : 망  주 다. 닥  쳤다. 그 말  한 것 같다. 그런 원에  보    도 하

다. 억지  강 하다보  한미 사동맹 강  타  수 에 없다. 한 , 원  공감  할 수 어도 한미 사

 한 도에 진  과 상당한 갈등  러  수 에 없다.   향 어  할 .

  :   는 ‘ 지마 미’ 다 , 는 첫 향  다.  하다는 걸  

식하고 다.     가  연 도 했다. 그런  미 도 그 고 한 도 그 고, 한  지   

하다고 말하는  그건    해 못하는 것 다.   마에 빠 다. 동 시  동

맹  건하고, 미  주도하는 동맹 는  에게 ‘ 가    해결하라’는 건  에  해 

못한다.   하    생각해 한다.  느 고 는 마  한다. 단 간에 해

결 진 겠지만, 동  평 체 , 한 도 평 체   하  도   들  것 다.  

에 한 해 없  ‘ 가  해결해’라고 하   할 수 없는 걸 계  강 하니  도 할 것 다. 

 게 했  겠다.

 연  :   신뢰프 스  공 건 ?

 수 : 과거  달리 상  심각하다. 그 다  당연  신뢰프 스 공해 한다. 그래  상  어  수 

니 . 재 지는    후 다  여타 내 에 비해 에 한 , 리는 비  후한 수 

 수 다. 그래  도 크다. 공에 필 한 , 통  역할   리매 해 한다. 재 가 보

 집  , 그  보   4  들  주  다. 그 게 하고 통   역할  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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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다. 가 보 체가 통 , ,  등 다 한 가 역할 실  하고, 그 능  통합 

하  한 것 다. 통 가  역할 수 게 해주고   하게  해  한다. 

  째, 한과 계 에     신뢰 프 스가 엇 지 한에게  할 수 는 , 

통   내에  다 하게 만들어  한다. 비공식 도 고, 특사 니 라도 여러 가지  해  신뢰 

프 스가 엇 지 하는 시지 에 계   한다.

   째, 동 시    내 에   는 ,  가 내 에 지 게  지 

말  한다. 그걸 해  내 보수-진보  주도  어  한다. 보수   리하  진보-보수 

하도  뒷 하고 주도한다 , 다  어느 보다도  진     공 해 뜻   것 다. 

내   만들  해 필 하고, 가능한 다.

연  :    가  원에  한 도  과 평 ,  우리  가  과  할 

수 는 경 다. 그런 에    공했  겠다는 에 공감한다. 는  , 통 는 

라고 본다.  결  식 다.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. 공식/비공식/ 언 에 는 것도 시지 

달하는 식 다. 한 건 식보다  향. 민뿐 니라 한 란 상 , 주변 도, 우리 가 재 상

 어떻게 식하고 해결할 것 가에 한 내  갖고 . 게 우  어  한다. 

 해  결  해결 지    수 다.  한 건 ‘  겠다’고 생각하는 것 다. 그러  

 가들, 료들, 여러 사람들  지    수 지 겠 .  과거보다 어 워지고 복 해진 상

지만, 한 건 해결 지  식하는 게  하다. 그런 원에  당   하다. MB , 

, 결  당  합    수  민  지지 얻  수 에도   했다.  는 어

고 복 하고 든 상 니  공 할 필 도 다. 그러므  당과 돌보다는 과거 에  경험 는 사람

들  지  는 게 하지  싶다. 그럼  해 도 마  거다.

 :   거시  해 ,  가  리  한  계  벼랑   것 다. 한  가  원

하는 것  미 과  계 상 다. 그런 에   , 한 란 가에 겨진 건 한  시킬 것  니라

 미 계 개 에 우리가 돕겠다는 시지  보내  한다. 게 없다 , 한  없  벼랑  갈 수

에 없다. 그 과 에  가  한 곳  고, 미  리 하는  한  게  여  한    

해  동 어지는 상  복 는 것  막  한다.

연  : 감사하다. 여  내겠다. (2013/03/22)    


